
월요일 시편 124-127 (시 126:3)

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. 그렇기에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
우리는 정말 기뻐요!

화요일 시편 128-131 (시 128:1)

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리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친구는 복 받은 친구예요.

수요일 시편 132-135 (시편 133:1)

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과 다투며 분립하지 않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연합하는 
모습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세요.

목요일 시편 136-139 (시 139:7-8)

‘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지라’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어디에 
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어요.

금요일 시편 140-143 (시 143:1)

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되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응답하세요.

토요일 시편 144-147 (시 145:1)

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나요?
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려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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